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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콘텐츠산업동향

I. 화제성 높았던 제96회 오스카 시상식

목차

1. 제96회 오스카 시상식

   1) 2020년 방송된 시상식 통틀어 최고 시청자 수

   2) <오펜하이머> <가여운 것들> <플라워 킬링 문> 작품상 두고 경쟁

2. 주요 수상작 소개

   1) <오펜하이머>: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등 수상

   2) 2023년 여름 극장가 달군 ‘바벤하이머’ 열풍, 시상식에서도 이어져

   3) <가여운 것들>: 여우주연상, 미술상, 의상상, 분장상 수상

   4) 그 외 수상작들

3. 시상식 하이라이트

   1) 라이언 고슬링 “I am Just Ken” 퍼포먼스

   2) 존 시나, 나체로 시상하러 무대에 올라

   3) 도널드 트럼프, 오스카 시상식에 대해 SNS 포스팅

4. 오스카 시상식으로 엿본 미국 영화산업 동향

   1) 영화산업의 근간은 관객

   2) 빈손으로 돌아간 스트리밍 플랫폼들

   3) 안전한 선택에서 벗어나 실험적 시도와 창의적인 노력 필요해

   4) 전쟁 주제로 한 영화들 수상 잇따라

5. 정리와 시사점

1 제96회 오스카 시상식

1. 2020년 이후 방송된 시상식 통틀어 최고 시청자 수

약 1,950 만 명 시청자가 오스카 시상식 시청

Ÿ 제 96 회 오스카 시상식은 2024 년 3 월 10 일 일요일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7 시(서부 기준 

오후 4 시) ABC 채널 및 각종 온라인 플랫폼, 앱을 통해서 생중계됐음

Ÿ 오스카 시상식은 미국 영화과학예술 아카데미(AMPAS,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 and 

Science)가 주최하며, 2023 년 개봉한 영화 중 영화관 개봉 여부와 개봉일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영화들에 대해서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23 개 부문의 후보와 수상작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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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올해 시상식의 진행자는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를 진행하는 지미 키멜(Jimmy Kimmel)이 

맡았으며, 키멜은 2017 년, 2018 년, 2023 년에 이어 4 번째로 오스카 시상식을 진행했음

Ÿ ABC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올해 시상식은 약 1,950 만 명의 시청자가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0 년 이후 방송된 시상식 중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가 오스카 시상식 방송을 

시청했음

2. <오펜하이머> <가여운 것들> <플라워 킬링 문> 작품상 두고 경쟁

<오펜하이머> 작품상, 감독상 등 7 개 부문 석권

Ÿ 제 96 회 오스카 시상식의 주인공은 작품상, 감독상 등 7 개 부문에서 수상한 <오펜하이머>였음. 

<오펜하이머>는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촬영상, 의상상, 

편집상, 분장상, 음악상, 미술상, 음향상 등 13 개 부문에 후보로 오르며 초반부터 오스카 

레이스의 선두를 달렸음

Ÿ <오펜하이머>와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두 작품, 요르고스 란티모스(Yorgos 

Lanthimos) 감독 <가여운 것들>과 마틴 스코세이지(Martin Scorsese) 감독 <플라워 킬링 

문>은 각각 11 개, 10 개 부문의 후보로 지명됐으나, <가여운 것들>은 여우주연상과 미술상, 

의상상, 그리고 분장상 등 4 개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플라워 킬링 문>은 마틴 스코시즈 

영화로는 13 번째로 오스카 10 개 이상 부문에 후보로 올랐으나 단 하나의 수상도 하지 못했음

| 그림 1 | <오펜하이머> (출처: 구글 이미지) 

2 주요 수상작 소개

1. <오펜하이머>: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등 수상

<오펜하이머>, 2023 년 미국 박스오피스 전체 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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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오스카 시상식 최고 영광으로 꼽히는 작품상을 수상한 <오펜하이머>는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끈 ‘원자폭탄의 아버지' 물리학자 J.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삶을 그린 전기영화

Ÿ 2023 년 7 월 개봉해 미국 내에서 3 억 2,970 만 달러, 해외 지역에서 6 억 3,056 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려 전 세계 흥행수입으로 9 억 6,026 만 달러를 기록했음. <오펜하이머>는 

2023 년 미국 박스 오피스 전체 5 위를 기록했으며, 흥행 1 위는 <바비>로 북미 흥행수입 6 억 

3,622 만 달러를 기록했음1)

Ÿ <다크 나이트> 3 부작과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테넷>을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Christopher 

Nolan) 감독은 올해 53 세로 그가 연출한 영화들이 전 세계에서 60 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가장 수익성 좋은 영화감독으로 꼽힘에도 올해 처음으로 오스카상을 수상했음

Ÿ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 감독이 시상자로 오른 감독상 수상 무대에서 놀란 감독은 

수상 소감으로 “영화의 역사는 100 년이 조금 넘었다. 앞으로 영화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내가 인정받았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음

| 그림 2 | 감독상 수상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출처: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Ÿ 작품상 수상은 영화의 프로듀서가 트로피를 받는데 놀란의 부인이자 그의 필모그래피에 제작자로 

함께해온 엠마 토머스(Emma Thomas)가 무대에 올라 수상소감을 말했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제작사인 유니버설 픽쳐스에 감사를 전하는 데 더해 엠마 토머스 제작자는 아이맥스의 

리치 겔폰드(Richard Gelfond) 대표의 이름을 언급해 <오펜하이머>의 아이맥스 촬영과 상영이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을 시사했음

Ÿ <오펜하이머>는 작품상, 감독상 외에도 남우주연상 킬리언 머피(Cillian Murphy), 남우조연상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Robert Downey Jr.), 음악상 루드비히 고란손(Ludwig Goransson), 

촬영상 호이트 반 호이테마(Hoyte van Hoytema), 편집상 제니퍼 레임(Jennifer Lame) 등 

1) https://www.boxofficemojo.com/year/2023/



미국 콘텐츠 산업동향 (2024년 2호)

5 개 부문을 추가로 수상함

2. 2023년 여름 극장가를 달군 ‘바벤하이머’ 열풍, 시상식에서도 이어져

<바비>와 <오펜하이머>의 활약으로 북미 박스오피스 회복세

Ÿ 총 13 개 부문의 후보로 오른 <오펜하이머>는 11 개 부문에 오른 <가여운 것들>, 10 개 부문 

후보에 오른 <플라워 킬링 문>이 아닌 4 번째 최다부문 후보 지명작인 <바비>와 경쟁 구도로 

부각되었음2)

Ÿ 이는 정 반대 성향의 두 영화가 같은 날 개봉하면서 시작된 ‘바벤하이머(Barbenheimer)' 

신드롬을 만들어낸 문화 현상이 이어진 것으로, 관객들은 두 영화를 동반 관람하는 등 

‘바벤하이머' 열풍에 동참했고 개봉 첫날 동반관람 관객이 미국에서만 20 만 명에 달했음3)

| 그림 3 | 네티즌이 만든 바벤하이머 밈 (출처: 스크린크러쉬)

Ÿ 2023 년 여름 극장가를 이끌었던 <오펜하이머>와 <바비>(그레타 거윅 감독, 마고 로비 주연) 두 

흥행작 덕분에 2023 년 북미 박스오피스 총 수입은 90 억 달러를 넘어섰음. 이는 팬데믹 이후 

최고 수입으로 이전 평균과 비교하면 20 억 달러 부족하지만, 팬데믹 이후 추락했던 

극장수입에서 큰 회복세를 보였음

Ÿ 바벤하이머 열풍은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이어졌음. 스턴트 전문가들의 공로를 축하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에밀리 블런트(<오펜하이머> 출연, 여우조연상 후보)와 라이언 고슬링(<바비> 출연, 

남우조연상 후보)는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만들어냈으며, <바비>에서 켄으로 활약한 라이언 

고슬링은 <바비>를 상징하는 핫핑크 수트를 입고 “I am Just Ken”(<바비>, 주제가상 후보) 

2) https://www.vulture.com/article/barbenheimer-memes.html

3) https://screencrush.com/best-barbenheimer-m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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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를 꾸며 객석의 큰 환호를 받았음

Ÿ 한편 총 8 개 부문에 후보로 지명됐던 <바비>는 주제곡상 1 개 부문 수상에 그침

3. <가여운 것들>: 여우주연상, 미술상, 의상상, 분장상 수상

미술상, 의상상, 분장상 등 미학적 성취 인정받아

Ÿ <오펜하이머>가 주요부문을 수상하기는 했으나, <가여운 것들> 역시 여우주연상 엠마 

스톤(Emma Stone), 미술상 제임스 프라이스(James Price)와 쇼나 히스(Shona Heath), 

의상상 홀리 웨딩턴(Holly Waddington), 분장상 나디아 스테이시(Nadia Stacey), 마크 

콜리어(Mark Coulier), 조쉬 웨스턴(Josh Western) 등 미학적이고 시각적인 성취를 인정받아 

4 개 부문을 수상함. 이 두 영화를 제외하면 다수 부문을 수상한 영화는 없었음

Ÿ 오클라호마 지역의 원주민 오세이지(Osage) 부족에서 일어나는 연쇄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플라워 킬링 문>에서 몰리 버크하트(Mollie Burkhart) 역을 연기한 릴리 글래드스톤(Lily 

Gladstone)이 미국 원주민 배우로는 첫 오스카 수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으나,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음4)

Ÿ <더 랍스터> <더 페이보릿: 여왕의 여자>를 만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은 

스코틀랜드 작가 앨레스데어 그레이(Alasdair Gray)가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SF 영화

 

 

| 그림 4 | <가여운 것들> (출처: 롤링스톤즈)

Ÿ <가여운 것들>은 제 80 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괴이한 과학자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여자 벨라 백스터(엠마 스톤)를 통해 익히 알려진 프랑켄슈타인 

4) https://www.cbsnews.com/news/oscars-lily-gladstone-first-native-american-nominated-best-actress-

killers-of-the-flower-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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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를 여성 서사 중심으로 풀어냈음. 소설과는 다른 결말로 관객들의 반응이 엇갈림 

Ÿ <가여운 것들>은 2023 년 12 월 개봉해 북미 흥행수입으로 3,437 만 달러를 기록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영화지만, 오스카 수상의 후광은 물론이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섬세한 연출을 

좋아하는 많은 팬들로 인해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높은 재생횟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됨

Ÿ 그리스 출신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더 랍스터> 이후 할리우드에서 영어로 영화를 만들고 

있으며,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 리메이크를 연출할 예정

4. 그 외 수상작들

한국계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 수상 불발

Ÿ 이외에도 주요 부문 수상자로는 알렉산더 페인(Alexander Payne) 감독이 연출한 <바튼 

아카데미>의 디바인 조이 란돌프(Da'Vine Joy Randolph)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으며, 

각본상은 <추락의 해부>의 쥐스틴 트리에(Justine Triet)와 아르투르 하라리(Arthur Harari), 

각색상은 <아메리칸 픽션>의 코드 제퍼슨(Cord Jefferson)이 수상했음

Ÿ 장편 애니메이션상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2023 년작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단편 

애니메이션상은 <워 이즈 오버!>가 수상했음

Ÿ 단편영화상은 넷플릭스가 제작하고 웨스 앤더슨(Wes Anderson) 감독이 연출한 <더 원더플 

스토리 오브 헨리 슈가>가 수상했음. 로알드 달(Roald Dahl)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에는 레이프 파인즈(Ralph Fiennes), 베네딕트 컴버배치(Benedict Cumberbatch), 데브 

파텔(Dev Patel), 벤 킹슬리(Ben Kingsley) 등의 배우들이 출연했음

Ÿ 2019 년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과 함께 수상했던 국제영화상은 올해 영국 감독 조너선 

글레이저(Jonathan Glazer)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수상했음

Ÿ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인 셀린 송(Celine Song)이 연출하고 한국배우 유태오가 출연해 수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패스트 라이브즈>는 작품상, 감독상 2 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으나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음

3 시상식 하이라이트

1. 라이언 고슬링의 “I am Just Ken” 퍼포먼스

<바비> 주제가 중 하나로, 객석이 따라부르는 싱얼롱 무대로 환호

Ÿ 주제가상 후보로 오른 <바비>의 수록곡 중 하나인 “I am Just Ken” 퍼포먼스는 시상식이 

시작하고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른 라이브 공연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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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I am Just Ken> 오스카 시상식 무대 공연 (출처: 버라이어티)

Ÿ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켄 중 한 사람을 연기한 라이언 고슬링(Ryan Gosling)은 핫핑크 

컬러에 반짝이는 스팽글이 장식된 수트를 입고 바비를 연기한 마고 로비(Margot Robbie)의 

뒷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시작함

Ÿ <바비>가 2023 년 최고 흥행작이었던 만큼 이 무대는 객석이 따라부르는 싱얼롱(Sing-along) 

공연으로 바뀌었고, <바비>의 그레타 거윅(Greta Gerwig) 감독, 마고 로비에 이어 <가여운 

것들>의 엠마 스톤 또한 마이크를 넘겨받아 따라 부르는 장면이 화면에 포착됐음

Ÿ 작곡자이며 퍼포먼스 무대의 프로듀서인 마크 론슨(Mark Ronson)은 “라이언 고슬링과 함께 

하는 최초이고 마지막인 라이브 공연일 것"이라고 이날 시상식에서 펼쳐진 공연의 특별함을 

강조했음5)

Ÿ 다수의 미디어들이 이 무대를 2024 년 오스카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로 꼽았음

2. 존 시나, 나체로 시상하러 무대에 올라

의상상의 중요성 강조하는 퍼포먼스

Ÿ 한편, 의상상의 시상자로 무대에 오른 존 시나(John Cena)도 2024 년 오스카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로 꼽힘.

Ÿ “의상은, 몹시, 중요합니다"라고 입을 연 존 시나는 커다란 봉투로 주요부위를 가린 채 시상자로 

올라 주목을 받았음

Ÿ 이 퍼포먼스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쇼‘인 아카데미 시상식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부각시켰음은 물론이고, 시상 부문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했다는 호평을 받았음

5) https://www.theguardian.com/film/2024/mar/11/ryan-gosling-im-just-ken-os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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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 의상상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존 시나 (출처: LA타임즈)

3. 도널드 트럼프, 오스카 시상식에 대해 SNS 포스팅

진행자 비하하고 시상식 폄하하는 악성 포스팅

Ÿ 미국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트루스(Truth)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행자인 지미 키멜(Jimmy Kimmel)을 비하하고 오스카 시상식을 폄하하는 내용을 포스팅 

했는데, 셀러브리티가 온라인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악플을 읽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지미 

키멜이 시상식이 후반에 이르렀을 때 즈음 즉흥적으로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포스팅을 

읽음6)

Ÿ 지미 키멜은 ”지미 키멜 대신 다른 사람이 진행 했으면 더 잘했을 것“이라는 의도의 악성 

포스팅을 줄여서 읽은 뒤, 카메라를 응시하며 (도널드 트럼프에게) “시청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옥 

갈 시간이 되지 않았나요?”라고 반문했고 객석에서는 웃음을 터뜨렸음

Ÿ 다수의 미디어에서 전직 대통령의 실시간 포스팅을 받은 것만으로도 성공한 쇼라는 언급이 

많았음

6) https://www.reuters.com/lifestyle/takeaways-2024-oscars-show-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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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트루스 포스팅 (출처: 구글 이미지)

4 오스카 시상식으로 엿본 미국 영화산업 동향

1. 영화산업의 근간은 관객

관객이 선택하는 영화

Ÿ 대부분 예상 가능한 수상작(자)들이었지만 시상식에 대한 평은 엇갈렸음. 2024 년 오스카 

시상식은 팬데믹으로 영화 및 방송산업이 침체기를 겪은 뒤인 2020 년부터 진행된 각종 

시상식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했음7)

Ÿ 3 월 10 일 ABC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제 96 회 오스카 시상식은 대략 1,950 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시청자 수인 1,870 만 명보다 약 4% 상승한 수치임. TV 로 

시상식을 보는 데 익숙하지 않고 즐기지 않는 젊은 세대보다는 60 세 이상의 시청자가 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음

Ÿ 오스카 시상식은 1990 년대 이후 시청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 1990 년대는 평균 4 천만 

명이 시상식을 시청할 만큼 화제성이 있는 시상식이었으나, 여러 가지 변화를 산업이 겪어왔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가 늘어남에 따라 시청자 수가 점차 줄어왔음. 심지어 팬데믹 첫해인 

2020 년 개봉영화를 대상으로 했던 2021 년 시상식은 시청자 수가 전년 대비 58% 하락한 

985 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음

Ÿ <워싱턴포스트>는 2024 년 오스카 시상식의 시청자 수가 전년 대비 상승한 데에 다양한 근거를 

7) https://www.usatoday.com/story/entertainment/movies/2024/03/11/the-2024-oscars-were-worse-than-

bad-they-were-boring-review/7287321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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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았는데, 첫째로 시상식에 후보로 오른 영화들의 친숙도가 시청자들에게 높았기 때문으로 

박스오피스에서 화제가 됐던 영화들 <바비> <오펜하이머> 등이 후보로 지명된 사실이 시청자들이 

시상식에까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했다고 분석함 8)

| 그림 8 | 2023년 미국 박스오피스 흥행 순위 (출처: 박스오피스 모조) 

Ÿ 둘째는 라이언 고슬링의 “I am Just Ken” 퍼포먼스, 셋째는 의상상 시상자로 무대에 오른 존 

시나 덕분이라는 분석. 두 퍼포먼스 모두 과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효과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

Ÿ 하지만 이중에서 가장 오스카 시상식의 시청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수의 취향을 가진 

팬들을 위한 후보 지명이 아닌, 영화산업을 지탱하는 다수의 영화관객이 인정하는 영화가 주요 

부문에서 시상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음

Ÿ 오스카 트로피가 관객이 주는 상이 아니라 산업의 동료들이 동료들에게 주는 상이라는 점에서 

상업성이 수상이 기준이 되기는 어렵지만, 영화산업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인 관객의 

취향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회였음

2. 빈손으로 돌아간 스트리밍 플랫폼들

넷플릭스 1 개 부문 수상, 애플 TV+는 빈손

Ÿ 한편, 2024 년 오스카 시상식은 스트리밍 플랫폼들에게는 실속 없는 자리였음. <플라워 킬링 

문>으로 10 개 부문 후보로 지명된 애플 TV+,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으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주요부문을 포함한 7 개 부문 후보로 지명된 넷플릭스 모두 수상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리들리 스콧(Ridley Scott) 감독의 <나폴레옹> 역시 애플 TV+가 제작하고 

3 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으나 수상하지 못했음9)

8) https://www.washingtonpost.com/entertainment/2024/03/11/2024-oscars-ratings-viewership-abc/

9) https://variety.com/2024/film/news/oscars-2024-netflix-apple-wins-streamers-123593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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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출처: 구글 이미지)

Ÿ 넷플릭스는 단편영화상 부문에서 <더 원더풀 스토리 오브 헨리 슈가>로 수상했으나, 이 영화로 

첫 오스카를 수상한 웨스 앤더슨 감독은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음

Ÿ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나폴레옹> <플라워 킬링 문> 등 스트리밍 플랫폼이 제작하고 유명한 

감독과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가 <오펜하이머> <가여운 것들>과 비교해 작품성이나 상업성에서 

부족한 영화라고 평가할 수 없으나, 극장의 큰 화면에서 전달되는 영화의 감각이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 동일하게 전달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Ÿ 또한 스트리밍 플랫폼이 제작하는 영화들은 굳이 극장을 찾지 않아도 극장 개봉과 거의 차이를 

두지 않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구독자들은 일부러 극장에 가기보다는 공개 

날짜를 기다리게 되며, 그런 이유로 영화에 대한 입소문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Ÿ 넷플릭스, 애플 TV+가 오스카에서 다수 부문의 수상은 물론 작품상 등의 주요부문을 수상한 

이력도 있으나, 스트리밍 플랫폼의 경우 특정 영화가 승산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함

3. 안전한 선택에서 벗어나 실험적 시도와 창의적인 노력 필요해

IP 의존도 높은 현재의 제작상황 비판

Ÿ 상업성을 인정받은 영화들이 후보로 오르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는 데 성공했지만, 더 많은 

영화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는 못한 아쉬움은 있음

Ÿ 관객 없이 영화가 존재할 수 없는 만큼 관객의 관심을 끄는 영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메리칸 픽션>으로 각색상을 수상한 코드 제퍼슨의 수상소감, “2 억 달러를 벌 수 있는 영화 

1 편을 만드는 것보다 1 천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영화 20 편을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은 

앞으로 할리우드가 고민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음

Ÿ IP 에 의존한 안전한 영화들을 제작해 비슷비슷한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현재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석됨

Ÿ 또한 고집스럽게 극장에서의 개봉, 큰 화면에서의 경험을 지켜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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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하지 못하고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영화들에게 큰 

화면에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역설했음

4. 전쟁을 주제로한 영화들 수상 잇따라

현실 반영한 영화들의 수상으로 시의성과 시사성 높여

Ÿ 전쟁이 진행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유로, 올해 오스카 시상식 수상작 중에는 전쟁과 관련된 

영화가 많았음. <존 오브 인터레스트>(국제영화상), <마리우폴에서의 20 일>(장편 다큐멘터리상), 

<워 이즈 오버!>(단편애니메이션상)이 전쟁을 주제로 한 수상작들

| 그림 10 | <존 오브 인터레스트> (출처: 구글 이미지)

Ÿ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지휘관 루돌프와 그의 가족의 일상을 수용소에서의 모습과 강렬하게 

대비시킨 극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조너선 글레이저 감독은 “이스라엘에서 지난 해 10 월 

7 일 발생한 희생자들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자지구 공격으로 발생한 희생자 역시 모두 

비인간화의 피해자들이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그 뒤 글레이저 감독은 홀로코스트 생존자 재단(HSF)으로부터 “도덕적으로 옹호할 수 없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받았음

Ÿ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마리우폴에서의 20 일>의 엠스티슬라브 

체르노프(Mstyslav Chernov) 감독은 수상소감에서 “우크라이나 영화로는 첫 오스카 

수상"이라며 “이 영광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은 역사와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다"고 말했음. 또한, 이런 영화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임

Ÿ “영화는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역사를 형성한다"는 마지막 말로 우크라이나를 기억해달라고 

강조해 객석의 힘찬 박수를 받았음

Ÿ 마지막으로 <오펜하이머>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킬리언 머피 역시 현재진행형의 전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음. 머피는 우리는 오펜하이머가 만든 결과물의 시대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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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수상의 영광을 지구 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말했음

5 정리와 시사점

2024 년 3 월 10 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시어터에서 열린 제 96 회 오스카 시상식은 예상 가능한 

수상작들로 이변은 없었지만, 작품성과 흥행성을 고루 갖춘 영화들이 후보로 오른 만큼 시청자들의 관심을 

고루 받은 성공적인 시상식으로 평가됨.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시상식, 진행자에 대해 악평을 내놓은 

미디어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불평할 거리 없는, 그러나 충분히 즐겁고 놀라운 시상식”이라는 호평을 

받았음

올해 오스카 시상식의 주인공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연출한 <오펜하이머>. 후보작 지명 때부터 13 개 

부문 후보로 지명돼 주목을 받았으며, 시상식 최고의 영광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촬영상 등 7 개 부문을 석권했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감독으로 꼽히는데 올해 첫 오스카 상을 수상 했음

<오펜하이머>와 함께 경쟁한 <가여운 것들> <플라워 킬링 문> <바비> 중 <가여운 것들>이 여우주연상, 

미술상, 의상상, 분장상 등 4 개 부문을 수상했으며, 다른 영화들은 1 개 부문을 수상하거나 수상하지 

못했음. 여러 작품에 수상이 돌아감으로써 다양한 영화가 조명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마틴 스코시즈 감독, 리들리 스콧 감독 등 거장의 영화가 수상작이 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았음

작품상과 각본상에 후보로 올랐던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는 한국배우 

유태오의 출연으로 수상에 대한 기대를 모았으나 불발됨

올해 오스카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는 라이언 고슬링의 “I am Just Ken” 퍼포먼스, 존 시나의 나체 시상, 

도널드 트럼프의 SNS 악평 테러가 꼽혔음

이 같은 자극적인 퍼포먼스와 이벤트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올해 시상식이 최근 

진행된 각종 시상식을 통틀어 가장 많은 시청자수를 기록한 데는 후보로 지명된 영화들이 시청자들이 이미 

본, 익숙한 작품들이라는 이유가 유효했음

다시 말하면, 내가 본 영화가 수상작이 되는지 관심을 가진 시청자들이 시상식을 시청했다는 의미로, 

오스카 트로피가 아카데미 회원들이 1 년 동안의 영화적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 투표로 주인을 결정하는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관객이 없는 영화가 있을 수 없듯이 시상식 역시 시청자를 염두에 둔 후보작 지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존 오브 인터레스트> <마리우폴에서의 20 일> 등 전쟁의 참상을 다룬 영화들의 수상은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의성 있는 선택을 보여줬음. 전쟁이 계속되는 한, 오스카 시상식에서 전쟁 영화의 

수상과 이에 대한 수상소감을 듣는 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또한 할리우드의 제작 현황 및 개봉 방식에 대해 따끔한 제안을 하는 영화인들의 소감도 이어졌음. 

스트리밍 플랫폼의 출현 이후, 극장개봉보다는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직행하는 영화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영화들에게도 큰 화면에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제안에 이어 

코드 제퍼슨(<아메리칸 픽션> 각색상 수상)은 IP 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새롭고 창의성 있는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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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역설했음

올해 넷플릭스와 애플 TV+는 수상작이 거의 없었는데, 플랫폼의 특성과 영화의 장르 사이의 수상에 대한 

상관관계를 결론짓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함. 그러나, 큰 화면에서 관객에게 소구할 수 있는 영화와 작은 

화면의 경험은 분명히 다를 수 밖에 없음. 그리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영화를 구태여 

영화관에서 보려는 관객은 많지 않다는 점도 앞으로 오스카 캠페인을 하려고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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